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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한국 영화계 큰 별이었던 배우 고 신성일(본명 강신

성일)이 영면에 들었다. 

지난 4일 타계한 고인의 영결식은 6일 오전 10시 서

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. 고인은 지난해 6

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별세했다. 영결식에는 

부인인 배우 엄앵란 씨와 자녀 등 유족과 공동 장례

위원장을 맡은 배우 안성기,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

합회 회장 등 영화계 인사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

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.

불교의식으로 치러진 영결식 후 고인의 유해는 서

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한 후 경북 영천에 안치

됐다. 고인은“내가 묻힐 장소를 만들어놨다”며“나

는 한옥에서 자랐고, 창덕궁 등 고궁에서 촬영을 많

이 했다. 그래서 한옥을 눈여겨보다가 영천에 집을 지

었고, 그 옆에 묻히기로 했다”고 밝힌 바 있다.

고인은 말년을 보낸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영욕의 

세월을 뒤로하고 영원한 잠에 들었다. 

한국 영화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한‘영원한 스타’

였던 신성일은 빼어난 외모와 지적이고 반항적인 이

미지로 1960년대 최고의 청춘스타로 활약했다.‘로

맨스 빠빠’(1960년)로 스크린에 데뷔한 그는‘맨발

의 청춘’(1964),‘떠날 때는 말 없이’(1964),‘위험한 청

춘’(1966),‘불타는 청춘’(1966),‘별들의 고향’(1974), 

‘겨울여자’(1977),‘장남’(1984),‘길소뜸’(1985) 등에 

출연했다. 주연을 맡은 영화만 500편이 넘는다. 

한국 영화계 큰 별
고 신성일 영면

걸그룹 트와이스가 고난도 안무곡을 들고 컴백했

다.‘TT’‘라이키’등 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스처

가 특징적이었던 댄스가 이번엔 힘이 넘치는 안무로 

진화했다.

트와이스는 5일 KBS아레나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

미니 6집‘예스 오어 예스(YES OR YES)’를 공개했

다. 올해만 세 번째 활동곡이고, 2015년 데뷔 후 총 

10번째다. 

데뷔곡‘우아하게’를 시작으로‘치어업’‘TT’‘낙

낙’‘시그널’‘라이키’‘하트 셰이커’‘왓 이즈 러

브’‘댄스 더 나잇 어웨이’까지 9개 활동곡의 안무 

콘셉트는 밝고 경쾌함이었으며 누구나 알기 쉽고 따

라하기 쉬웠다. 그러나 이번엔 파워풀한 동작이 추가

됐다. 팔과 다리를 격렬하게 움직여야 하고 이동과 턴

도 많다. 멤버 나연은“기존 타이틀곡의 안무와는 다

르게 난도가 높았다.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안

무여서 연습할 때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했지

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다.”고 설명했다.

‘예스 오어 예스’는 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멜론, 지

니, 벅스뮤직, 소리바다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

차지했다. 이로써 트와이스는 10번째 활동곡까지 모

두 흥행 정상에 올리는 저력을 발휘했다. 아울러 음원

과 함께 공개한‘YES or YES’ 뮤직비디오는 공개 약 

6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,000만뷰, 약 10시간 27

분 만에 2,000만뷰를 돌파하며 K팝 걸그룹 사상 최단 

기록을 경신해 이목을 모았다.

트와이스, 고난도 안무곡 들고 컴백

2년째 이혼 소송을 벌여오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

와 브래드 피트의 자녀 양육권이 결국 재판을 통해 

가려지게 됐다.

CNN은 6일“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양육

권 문제를 결국 법정으로 끌고 갔다.”고 보도했다. 

CNN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첫 재판은 다음

달 4일에 열린다. 

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2005년 영화‘미

스터 & 미세스 스미스’에 함께 출연한 후 연인 사

이로 발전, 동거 해오다 2014년 8월 정식 결혼식을 

올렸다. 이후 세기의 부부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

았으며, 슬하의 매덕스(16), 팩스(14), 자하라(13), 실로

(12),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(10) 등 여섯 자녀를 두며 

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. 

그러나 2016년 이혼을 결정한 두 사람. 이후 두 사

람은 양육권 및 양육비 지원 등을 문제로 치열한 공

방을 벌이며 2년 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. 

두 사람은 양육권을 두고 상호 협의를 통해 접점

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

했다. 특히 양육비 다툼을 겪으며 갈등이 심화된 것

으로 알려졌다. 

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은 안젤리나 졸리가 맡았다. 

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8월 브래드 피트가 이혼 후 의

미 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청구 서류를 

LA법원에 제출했다. 브래드 피트 측은“안젤리나 졸

리와 아이들에게 양육비로 130만 달러 이상을 지급

했으며 주택을 구입하는데 800만 달러를 보탰다.”

고 주장했으나 안젤리나 졸리 측은 “이혼 당시 살

던 주택은 브래드 피트가 가져갔으며 아이들과 새로

운 보금자리로 이사 하기 위해 브래드 피트에 주택 

구매비용의 50%를 요구한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 팽

팽한 주장에 두 사람은 결국 LA법정 청문회에서 법

정 심리를 거치기도 했다.

 

현재 안젤리나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

하고 있다. 그러나 브래드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요

구하고 있는 상황. 두 사람의 치열한 양육권 공방은 

법정 심리를 거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. 

졸리·피트, 자녀 양육권  다툼 법정으로


